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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LA항은 그간 오염 저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형태의 배출가스를 대폭 감축했으며 특히 2005년 대비 디젤 

미세먼지는 91%, 황산화물은 9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물동량은 15% 

증가했다. 최근 발간된 LA항 대기배출 보고서는 현재 LA항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무 이행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는 샌페드로만 항만단지 전체와 공급망 파트너들이 함께 이룬 공동의 성취이다. 

오염물질 배출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길이다. 지주항의 성격을 

가진 LA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사, 

터미널 운영사, 트럭 운송업체, 철도 운영사가 최첨단 친환경 장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A항은 무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터미널 전력 

수용능력을 강화해 무배출 하역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배터리 전기 트럭 구매와 충전소 

설치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항만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무배출 장비의 운용·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운물류 교육 캠퍼스를 

건립하고 전 세계 항만들과 녹색 해운 회랑을 구축하여 해운산업의 선박 부문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혁신, 파트너십, 창의적 해법을 통해 LA항은 전 세계 항만들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다.  

 




